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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필요!

매년 18,000건 이상 발생하는 우회전 교통사고... 교차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횡단보도 설치해야

이달희 의원,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에서 검토해 적극 

반영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금) 경찰청 국정감사에

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을 주문했다.

‘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

려는 대기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대기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했다.

이후 ’23년 1월 규정이 한차례 더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

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현황을 보

면 매년 18,000여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2. 7월 도입된 보행자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2022년과 

비슷한 건수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0,235 18,538 17,957 18,018 18,198

(자료: 경찰청)

또한, 연도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130건으로, 22년 대비 23년 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연도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22. 7. 12 ~ 2022. 12. 31 2023. 1. 1~ 2023. 12. 31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2,004 30 2,041 4,130 63 4,250

(자료: 경찰청)

뿐만 아니라,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우측차선에서 보행자 보호 등을 이유로 

우회전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경우, 직진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해 차선을 변경해 이동하

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성수역 인근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10m가량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소개하며,“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

로의 가장자리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규를 개정하면 보행자 사고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시 운전자의 시야가 



원활히 확보되고, 우회전 차량이 여유롭게 앞쪽으로 나서 정차할 수 있어 직진과 우회

전이 동시에 가능한 우측차선에서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흐

름도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적극 반영해달라”며 주문했다. ♧ 


